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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기원전 5세기말 고대 아테네인들이 당시 적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인들을 예술품

뿐만 아니라 연극과 의회에서 야만인으로 묘사되었다고 한다. 그러나 고고학, 서

체, 도상학 및 문학적 증거에 의하면 이러한 경멸의 주장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

문화에 대한 아테네 수용의 일부 측면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. 

이 책은 기원전 5세기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관계를 문화·예술·경제·사회적

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서술하고 있다.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양국사이에 벌어진 전

쟁을 통해 페르시아의 이국적인 금제동물장식, 청동투구, 재갈, 단검의 일종인 아

키나케스, 미늘갑옷, 텐트, 가구, 직물, 팔찌, 파라솔 등이 아테네로 유입되었으며, 

페르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황소를 사냥하는 사자의 그림이 아테네에서는 황소

를 대체하여 말을 사냥하고 있는 사자의 그림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면 페르시아 문

화가 아테네에 전파되는 과정에서의 혼합과 변형이 수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

무역품목으로는 그리스 도자기, 페르시아 식기류, 아테네에서 제조된 아케메네스 

왕조의 동전, 그리스어를 할 수 있는 동양인 노예 등이 있으며, 이를 통해 당시 양

국의 상호 교류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. 그리고 문헌자료와 그리스 도자기에 묘사

된 그리스의 원피스형 키톤(chiton)과 숄 형태의 히마티온(himation), 페르시아의 

코트형 캔디스(candys), 튜닉형 상의 이펜디테스(ependytes), 바지 아낙시리데스

(anaxyrides)를 통해 이국적 복식들의 변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.




